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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 갯벌’ 이야기 
책으로 발간

- 해당 책자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전남 순천만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과 함께 갯벌 이야기책(스토리텔링북)

‘순천만 갯벌’을 발간했다.

순천만 갯벌은 전라남도 순천과 고흥반도 사이에 위치한 국내 최대 갈대 

군락지로, 국제적인 보호종인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뿐만 아니라 붉은

발말똥게, 대추귀고둥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한때 순천만 갯벌은 순천만 상류 정비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03년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다. 이후 그 생태적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고, 202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한국의 갯벌’로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 습지의 유형이 희귀하거나 독특하고 국제적인 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높아 람사르협약에서 정한 국제습지 목록에 등록된 습지

순천만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노력에 힘입어 

연간 최대 6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순천만에 방문하고 있으며, 지난 3월 

31일부터는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지로서도 손색이

없다.



이번 순천만 갯벌 이야기책에서는 순천만 갯벌의 형성 과정부터 대형저서

동물, 염생식물 등 순천만 갯벌에 서식하는 122종의 해양생물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특히, 국민들이 순천만 갯벌의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붉은발말

똥게와 흰발농게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순천만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이야기, 블루카본*으로서 갯벌의 가능성 등 흥미로운 해양과학

이야기들도 담았다.

 * Blue Carbon: 염생식물, 해조류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해양수산부는 이 책자를 해양보호구역 센터 및 관련 지자체 등에 비치하는

한편,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도 게재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 책에 있는 신비롭고도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순천만 갯벌에 대한 보전의식이 높아

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갯벌생태계 보전에 대해 국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 전문가들이 갯벌에서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해양

생태계 자료와 해당 갯벌의 인문·사회학적 자료들을 모아 2011년부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책(스토리텔링북)을 발간해 왔다. 현재까지 강진 

도암만, 보령 대천천 하구 갯벌, 인천 무의도 갯벌, 충남 가로림만 갯벌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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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갯벌 이야기책(스토리텔링북) – 순천만 갯벌



참고 2  순천만 갯벌 전경


